
 

 

 

 

 

 

 

 

 

 

 

 

 

 

 

 

 

 

 

제8호 

 

행정명령 

 

보훈부에 접종 기록 제출 지시 

 

뉴욕주가 글로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지속적으로 뉴욕 주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근성 

증대 노력을 선도했음에 따라, 

뉴욕주가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New York State Excelsior Pass),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Excelsior 

Pass Plus) 및 기타 뉴욕 주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이니셔티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뉴욕 주민들의 직장 복귀,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경력 및 개인의 삶에 

중요했던 필수 활동을 다시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핵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뉴욕이 뉴욕주에 거주하는 미군(United States Armed Services) 소속 700,000명 이상의 퇴역군인을 

존중함에 따라,   

미국 보훈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가 모든 퇴역군인, 배우자, 

퇴역군인의 생존 배우자, 퇴역군인 보호자(퇴역군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친구), 보훈부 민간 보건 의료 

프로그램(Civilian Health and Medical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CHAMPVA) 

수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함에 따라, 

VA가 뉴욕주에 전자 백신 기록 제공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VA가 뉴욕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VA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뉴욕 퇴역군인 및 기타 

주의 주민들은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비롯해 뉴욕주의 백신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필수 공중 보건 서비스 등 기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VA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시행 이후 VA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뉴욕 주민의 

데이터는 이러한 사람들의 백신 접종 완료 상태를 증명하고 백신 접종 증빙이 필요한 상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뉴욕주 내에서 VA에 VA 또는 기타 VA를 대신하여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단체로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코로나19 접종자의 뉴욕주 전자 기록을 비롯해, VA 의료 시설에서 진행된 모든 



"부스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VA가 과거 의료 시설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향후 VA 

의료 시설에서 진행할 코로나19 면역 정보 기록 등 코로나19 기록 전체를 제출 및 계속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2021년 10월 20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한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